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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을 하는 도구인가

외부 AI(Claude�ChatGPT 등)에 법률문서를 입력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

연락처 등 식별정보를 로컬 PC에서 제거하는 전처리기다.

• 규칙기반(정규식) — AI 추론을 쓰지 않으므로 "왜 가려졌는지" 100% 설명 가능.

• 결정적 — 같은 입력 + 같은 설정 → 항상 같은 출력.

• 완전 오프라인 — 네트워크 코드 자체가 없다. 데이터가 PC를 떠나지 않는다.

• 사람이 최종 검수 — 자동 탐지는 초안. 검수 단계를 건너뛸 수 없도록 강제한다.

• 감사 가능 — 무엇이/몇 건/어떤 규칙으로 가려졌는지 리포트 (원본 식별정보 미포함).

• 다중인물 분석 — 여러 관계자(원고�피고�피고인�피해자�대리인 등)를

개별 인물로 구분하고, 인물관계�사실관계를 표시한다. 결과를 PII 없는 graph-seed로

내보낼 수 있다. (§4 다중인물 분석)

전형적 사용 흐름



판결문/소장 등 원문

   │

   ▼  ① Agent Room-Shield 로 비식별화 + 사람 검수

비식별 텍스트  ──────────────�  외부 AI(요약�검토 등)에 안전하게 입력

   │

   ├─▼  ② (선택) 로컬 매핑테이블로 결과를 원래 당사자로 원복

   │

   └─▼  ③ (선택) 다중인물 분석 → 인물명부�관계�타임라인 / graph-seed (PII 미포함)

2. 반드시 알아둘 원칙 (책임 한계)

� 이 도구는 보조 수단입니다. 자동 탐지는 초안이며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검수 단계에서 결과를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법원 환각 TF의 "AI 결과물 검증 의무" 원칙과 동일)

• 성명(R10)�로마자 성명(R20)은 기본 OFF. 정규식만으로 한글 인명을 정확히 가려낼 수

없음이 실측으로 증명되어, 직책 문맥 기반 후보 제안 전용이다. 사용자가 직접 포함시켜야

가려진다.

• 직무자(판사�검사�경찰�변호사 등) 성명은 ◆ 직무자로 표시되고 기본 제외로 시작한다.

판결서 비실명 실무(대법원 기준)가 직무수행자 성명을 비실명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AI 입력용 등으로 가려야 하면 검수 패널에서 해당 인물을 직접 포함시킨다.

• 주소(R09)�계좌(R05)는 오탐 우려가 큼. 반드시 검수 화면에서 확인한다.

• 도구는 준식별자(지역�금액�날짜 등)를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는다 — 문서가 망가지기

때문. 대신 재식별 위험 경고만 띄운다.

3. 설치와 실행

설치 불필요. 웹에서 단일 실행파일(.exe) 하나만 내려받아 그대로 실행한다. USB로 들고

다니며 망분리 PC에서도 바로 실행된다. (본 설명서는 웹에서 읽는다 — 실행파일에 동봉되는 별도

설명서 파일은 없다.)

파일 용도 대상

AgentRoomShield-v0.4.11.exe 검수 UI (마우스로 확인�수정하며

비식별) — 배포 대상은 이 파일 하나

일반 사용자

AgentRoomShield-v0.4.11.exe 하나만 더블클릭하면 됩니다. (소켓 미오픈 — 완전 오프라인)

처음 실행 시 "Windows의 PC 보호" 경고가 뜨면 (정상)

처음 실행할 때 아래와 같은 파란 전체화면 안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Windows의 PC 보호

Windows Defender SmartScreen에서 인식할 수 없는 앱의 시작을 차단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Windows의 SmartScreen은 인터넷에서 받은 실행파일 중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코드서명 미적용) 파일**을 한 번 막아 세웁니다. 파일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처음 보는

파일"이라 뜨는 안내입니다.

대응: 경고창에서 [추가 정보] 를 누르면 나타나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정상 실행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소켓을 일절 열지 않는 완전 오프라인 도구입니다(방화벽 전면 차단�

망분리 PC에서도 동일 동작). 입력한 문서는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4. 검수 UI 사용법 (일반 사용자 권장)

AgentRoomShield-v0.4.11.exe를 더블클릭하면 데스크톱 GUI가 뜬다. (소켓 미오픈 — 완전 오프라인)

5단계 워크플로우

① 입력

• 파일 열기(.txt / .docx / .hwpx) 또는 본문을 직접 붙여넣기.

• 워드(.docx)�한글(.hwpx) 문서는 문단 텍스트를 추출해 표시한다(머리말�꼬리말 포함).

② 자동 탐지 (① 자동 탐지 버튼)

• 식별정보가 규칙별 색상으로 하이라이트된다.

• 성명(R10)�로마자 성명(R20)은 기본 미포함 후보로만 제안된다.

③ 검수 — 화면 왼쪽 원본 / 오른쪽 비식별 결과 비교

• 하단 목록에서 항목별 포함 토글(클릭) — 해제하면 그 항목은 가리지 않는다.

• 처리방식 더블클릭으로 순환 변경: mask → alias → blackout.

• 원본에서 텍스트를 드래그한 뒤 "선택영역 수동 가리기" — 규칙이 못 잡은 항목을 직접 추가.

(내부적으로 MANUAL 규칙으로 처리)

• 찾기/일괄 가리기 — 툴바 아래 "찾기" 입력창에 단어를 넣고 Enter 또는

[찾기(하이라이트)]: 모든 출현 위치가 노란색+밑줄로 표시되고 건수가 나온다.

[찾은 곳 모두 가리기]를 누르면 전부 한 번에 수동 가리기로 등록된다(이미

가려진 곳은 제외 — 반복 눌러도 중복되지 않음). 자동탐지가 원리적으로 못 잡는

맨이름�지명�상호 변형 등을 처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 성명은 오탐이 많아 기본 미포함 — 직접 포함시켜야 가려진다.

④ 재식별 위험 경고 확인

• 지역�금액�날짜�관계 등 준식별자가 2종 이상 동시에 있으면 경고가 뜬다.

• 자동 삭제하지 않는다. 참고 후 사용자가 최종 판단한다. (§7)

⑤ 내보내기 ("검수를 완료했습니다" 체크 → ② 내보내기)

• 비식별 .txt + 감사 리포트 .report.json 생성.

• .docx/.hwpx로 열어 편집 없이 검수했다면 같은 포맷(문단 구조 유지) 저장도

선택할 수 있다. 원본을 편집했다면 .txt로만 저장된다(편집 즉시 원본 패널 제목에 표시).

• 서식 유지는 문단 구조 수준이다 — 문단 안의 부분 서식(일부 굵게�밑줄 등)은

유지되지 않는다(문단 전체 서식은 유지).

• 별칭(alias) 항목이 있으면 .mapping.json(원복용)도 함께 생성.

• 미결정 성명이 남아 있으면 "가려지지 않은 채 내보내집니다" 확인 창이 뜬다 —

실수로 실명을 노출하지 않게 한 번 더 묻는다(차단은 아님).

검수 강제: "검수를 완료했습니다"를 체크하기 전에는 내보내기 버튼이 비활성이다.

버튼이 비활성인 동안에는 체크박스 옆에 이유(탐지 0건, 검수 체크 필요 등)가 표시된다.

새 탐지�토글�처리방식 변경이 발생하면 체크가 자동 해제되어 재검수를 유도한다.



탐지 후 원본을 편집하면 탐지 위치가 어긋나므로 ① 자동 탐지를 다시 실행하기

전까지 내보내기가 차단된다(잘못된 구간 가림 방지).

다중인물 분석

검수 UI의 ③ 다중인물 분석 버튼으로 연다.

여러 관계자(원고�피고�피고인�피해자�대리인 등)가 등장하는 문서에서, 인물을 개별로 구분하고

인물관계�사실관계를 표시한다. 비식별 텍스트와는 별개의 보조 분석이며, 원본 신원은 담지 않는다.

1. 1차 후보 표 — 성명 후보(R10/R20)를 앵커로 인물을 뽑고, 앞쪽 역할 토큰으로 역할을,

가까운 PII(전화�주민번호 등)를 그 인물에 추정해 보여준다. *추정값이므로 사람이 확인한다.*

2. 선택 병합(동일인) — 같은 사람의 여러 표기("홍길동"�"홍씨"�"원고")를 한 인물로 묶는다.

잘못 묶었으면 병합 해제(선택) 로 되돌린다. 전체 초기화 도 가능.

3. 역할 지정 — 인물의 역할을 직접 확정(쉼표로 복수 역할).

4. 분석�표시 갱신 — 인물 명부(토큰�역할�연결PII 종류) + 인물관계(대립�대리�혐의관계 등,

모두 [미확정] 후보로 표시�무죄추정) + 사실관계 타임라인 을 텍스트로 보여준다.

5. graph-seed 저장 — 위 구조를 deid-graph-seed/v2 JSON으로 내보낸다. PII 미포함(가명�역할�

관계유형만). 저장 시 외부 전송 경계를 고지하고, 안정 가명 키는 seed와 분리 저장하도록 유도한다

(키는 재식별을 가속할 수 있으므로 seed�외부 서비스와 함께 두지 않는다).

경계: 이 분석은 오프라인에서만 동작하며, 그래프 시각화�DB는 이 도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graph-seed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별도 서비스에 넘길 수 있는 산출물일 뿐, 자동 전송은 없다.

5. 처리 방식 3종 — mask / alias / blackout

모드 동작 예 복원

mask 영숫자�한글을 *로 치환,

구분자(- 공백 .)는 보존

880101-1234567 →

**-***

� 불가

alias 같은 값 → 같은 라벨로 일관

치환

2023가합1234 → [사건1] � 로컬 매핑테이블로 가능

blackout 통째로 삭제 표시 (무엇이든) → [삭제됨] � 불가

• 전화번호는 mask 시 통신사/지역 식별자(첫 그룹)를 남긴다: 010-1234-5678 → 010-**-** (가독성
유지).

• alias는 문서 출현 순서대로 [접두어1], [접두어2]... 라벨을 부여한다. 같은 원본값은 항상 같은 라벨로
매핑되어 문서 내 관계가 보존된다(예: 같은 사건번호는 모두 [사건1]).

처리방식은 검수 UI의 항목 목록에서 더블클릭으로 순환 변경한다.

6. 탐지 규칙 전체 목록 (R01~R26)

규칙은 변호사�판사�검사 3직군 기능리뷰(2026-06-22)를 반영해 정밀화되었다.

ID 항목 기본 처리 기본 비고



R01 주민등록번호 mask ON 공백 변형(87 12 25 -

1 345 678,

NBSP�전각공백�탭

포함) 포함, 6자리+성

별(1~4)+6자리.

경계로 IMEI�계좌

부분매칭 차단

R02 외국인등록번호 mask ON 성별코드 5~8로 R01과

구분

R03 전화/휴대폰 mask (식별자 보존) ON 휴대폰�유선�점 구분

모두

R04 이메일 alias [이메일N] ON

R05 계좌번호 mask ON 오탐 주의 � 검수 필수

R05B 계좌번호(라벨) mask ON 은행명 라벨 문맥으로

공백 변형 계좌

포착�오탐 차단

R06 카드번호 mask ON 4-4-4-4

R07 법원 사건번호 alias [사건N] ON 부책명 화이트리스트로

금액�일반어 오탐 차단

R08 자동차 번호판 mask ON 금액�연도 오탐 방지

경계

R09 주소 alias [주소N] ON 정규식 한계 — 검수

필수

R10 성명 alias [당사자N] OFF 직책 문맥 기반 후보

제안 전용

R11 생년월일 mask ON YYYY.MM.DD /

YYYY년 M월 D일(생).

일반 날짜는 검수에서

해제

R12 법인등록/사업자번호 mask ON 6-7 또는 3-2-5

R12B 사업자등록번호(라벨) mask (라벨 보존) ON '사업자(등록)번호' 라벨

+ 공백/무구분

변형(220 81

99887)까지 포착. 라벨

내 공백�조사�괄호

부기 표기 흔들림 허용

R12C 법인등록번호(라벨) mask ON '법인등록번호' 라벨

문맥으로 R01과 구분

R13 여권번호 mask ON [A-Z] + 8자리

R14 IP 주소 mask ON IPv4

R15 검찰 사건번호 alias [검찰사건N] ON 형제�조제�내사

등(수사기밀)

R16 법인명(상호) alias [법인N] ON 주식회사 등 법인격

표기

R17 URL alias [URLN] ON

R18 MAC 주소 mask ON 단말 식별자

R19 SNS/메신저 핸들 alias [계정N] ON @핸들 (이메일 우선)

R20 로마자 성명 alias [당사자N] OFF 외국인 인명 후보 전용

R21 노동위원회 사건번호 alias [노동위사건N] ON 중앙�지방노동위(부해

�부노�차별 등)



R22 운전면허번호(라벨) mask (라벨 보존) ON '운전면허' 라벨 + 고정

형상(2-2-6-2/2-6-

2)으로 정밀 마스킹

R23 건강보험증/장기요양번

호(라벨)

mask (라벨 보존) ON 라벨 문맥으로 다른

숫자열과 구분

R24 무구분 계좌/카드(라벨) mask (라벨 보존) ON 은행/카드 라벨 +

무구분 연속숫자 누출

갭 차단

R25 외국(로마자) 주소 alias [주소N] OFF 영문주소 상세부 후보

전용(국가�도시는

보존)

R26 기관명(관청�단체) alias [기관N] ON 시청�구청�경찰서�

세무서(지역 접두 필수)

�위원회�협회�공단

�중앙행정기관.

법원�검찰청명은

제외(직무기관 유지)

R22~R24 는 라벨 게이트(R05B�R12C 방법론) — '운전면허'�'건강보험증'�은행/카드 등

라벨이 앞에 있을 때만 매치해 라벨은 보존하고 값만 가린다(임의 숫자열 과탐 차단).

우선순위와 오버랩 해소

규칙마다 우선순위(priority) 가 있어, 더 길고 구체적인 패턴이 먼저 적용된다.

이미 점유된 문자 구간과 겹치는 후속 매치는 버려진다. 예: 주민번호(13자리)를

전화번호 패턴이 일부만 가로채는 일을 막는다. (선형 시간으로 처리 — 대형 판결문도 빠름)

7. 재식별 위험 경고

직접 식별자를 모두 가려도, 준식별자 조합으로 사건/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다.

도구는 다음 4개 범주를 집계한다:

범주 예

금액 3억원, 1,500만원

날짜 2023년 5월 1일

지역 서울, 부산, 경기 …

관계/직책 대표이사, 피해자, 배우자, 자녀 …

서로 다른 범주가 2종 이상 동시에 존재하면 경고가 뜬다:

� 준식별자 조합 위험: (범주들) 가 함께 존재합니다. 직접 식별자를 모두 가려도

이 조합으로 사건/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전 확인하세요.

(도구는 이 항목을 자동 삭제하지 않습니다)

중요: 도구는 이 항목을 자동으로 가리지 않는다. 문서 맥락이 망가지지 않도록,

판단은 사용자에게 맡긴다. 필요하면 검수 화면에서 수동 가리기로 직접 처리한다.

8. 감사 리포트

검수 UI 내보내기 시 원본 식별정보 없이 감사 리포트가 생성된다 —



무엇이/몇 건/어떤 규칙�처리방식으로 가려졌는지의 집계만 담는다. (테스트로 강제)

포맷

• .report.json — 검수 UI 내보내기 시 자동 생성(기계 판독용).

• 엔진은 .html(브라우저 열람�인쇄) / .pdf(보고서 제출용, reportlab) 포맷도 지원한다.

JSON 구조 예

{

  "tool": "Agent Room-Shield",

  "schema": "deid-audit/v1",

  "total_detections": 12,

  "rules_triggered": 5,

  "items": [

    { "rule_id": "R01", "rule_name": "주민등록번호", "count": 2, "actions": { "mask": 2 } },

    { "rule_id": "R07", "rule_name": "법원 사건번호", "count": 3, "actions": { "alias": 3 } }

  ],

  "note": "원본 식별정보는 본 리포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9. 별칭 매핑테이블과 원복(재식별)

alias 처리된 항목([사건1], [이메일2] 등)은 내보내기 시 로컬 매핑테이블(.mapping.json)에

원본값 → 라벨 대응이 저장된다. 외부 AI가 라벨이 든 결과를 돌려주면, 이 테이블로

원래 당사자/사건으로 되돌릴 수 있다(선택적 가역).

• 매핑테이블은 PC 밖으로 내보내지 말 것 — 원본 식별정보가 담긴다.

• 매핑테이블은 AES-GCM 비밀번호 암호화 저장을 지원한다 — 암호화 시 파일명은 .mapping.enc.json,
평문은 .mapping.json. (비밀번호 분실 시 복호화 불가)

10. 문서 포맷(.docx / .hwpx) 처리

워드(.docx)�한글(.hwpx) 문서를 GUI에서 직접 열고, 검수 후 같은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다.

• 열기: 문단 텍스트를 추출해 표시한다. 본문뿐 아니라 표 셀�머리말�꼬리말의 텍스트까지

수집한다(머리말의 담당자�연락처 누수 방지).

• 저장: 원본을 편집하지 않았다면 문단 구조를 유지한 채 같은 포맷으로 재작성한다.

이때 작성자�회사 등 문서 메타데이터도 함께 비운다. 원본을 편집했다면 문단 경계가

어긋나므로 .txt로 저장된다.

• 서식 보존 수준: 문단 구조까지다. 문단 안의 글자별 서식(굵게�색 등)은 첫 서식 기준으로

통일된다(런 단위 서식 보존은 향후 계획).

• 구버전 바이너리 .hwp는 미지원 — 한글에서 .hwpx(HWPX 형식) 또는 .txt로 저장해 사용한다.

11. 데이터 보안 — 네트워크 부재

이 도구의 핵심 보증은 "안 보낸다"가 아니라 "보낼 수단이 없다" 이다.

• 네트워크 코드가 코드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으며, 런타임에 소켓을 열지 않는다.

• 자동 가드 테스트(test_network_isolation.py)가 이를 회귀로 고정한다.



• 데이터�매핑테이블�리포트 모두 로컬 디스크에만 기록된다.

12. 자주 묻는 질문(FAQ)

Q. 성명이 안 가려져요.

A. 성명(R10)�로마자 성명(R20)은 기본 OFF(후보 전용)입니다. 검수 UI에서 후보를

직접 포함시키세요. 단 오탐이 많으니 반드시 검수하세요.

Q. 일반 날짜(범죄일시 등)까지 가려집니다.

A. 생년월일(R11)이 일반 날짜를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검수 화면에서 해당 항목의

포함을 해제하세요.

Q. 같은 사건번호가 문서마다 다른 라벨이 됩니다.

A. 별칭 라벨은 한 번의 처리 단위 안에서만 일관됩니다. 여러 파일에 걸쳐 같은 라벨을

쓰려면 한 문서로 합쳐 처리하세요.

Q.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나요?

A. alias 항목만 매핑테이블로 원복 가능합니다. mask�blackout은 복원 불가입니다.

Q. 인터넷이 필요한가요?

A.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망분리 PC�USB 실행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11)

Q. 여러 명이 등장하는 사건에서 인물별로 구분�관계를 보려면?

A. 검수 UI의 ③ 다중인물 분석 버튼을 쓰세요. 성명 후보를 앵커로 관계자를 뽑아 역할�관계를

추정하고, 검수자가 동일인 병합�역할 확정을 한 뒤 인물 명부�인물관계(무죄추정�[미확정]

표기)�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Q. graph-seed 파일은 안전한가요? 외부에 올려도 되나요?

A. graph-seed는 가명�역할�관계만 담고 원본 PII는 없습니다. 다만 안정 가명 키(.key)

는 재식별을 가속할 수 있으므로 seed와 **같은 폴더에 두거나 외부 서비스에 함께 올리지

마세요.** 전송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하며 도구가 자동 전송하지 않습니다.

13. 문제 해결(Troubleshooting)

증상 원인 / 해결

내보내기 버튼이 비활성 체크박스 옆 안내 문구가 이유를 표시(탐지 0건 → ① 자동 탐지

실행, 검수 체크 필요 등). 탐지�토글�처리방식 변경 시 체크

자동 해제됨

일반 날짜(범죄일시 등)까지 가려짐 생년월일(R11)이 함께 잡힘 → 해당 항목 포함 해제

성명이 안 가려짐 R10/R20은 기본 후보 — 검수 패널에서 직접 포함

주소�계좌가 잘못 가려지거나 누락 R09�R05는 오탐 우려 — 검수 화면에서 확인�수정

열었더니 글자가 �로 보임 파일 인코딩 불명(UTF-8�CP949 아님) — 원본을 UTF-8로

저장해 다시 열기. � 구간은 탐지되지 않는다

14. 외부 AI 활용과 개인정보 리스크 (배경 지식)

왜 이 도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검수를 건너뛸 수 없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다.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절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14.1 개인정보 리스크 — Claude�ChatGPT�Gemini에 원문을 그대로 넣을 때

리스크 내용

국외 이전�제3자 제공 원문을 업로드하면 의뢰인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로

전송�처리된다. 정보주체 동의�법정 근거 없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28의8)�제3자 제공(§17)

문제가 된다

비밀유지의무 AI 서비스 업체는 "제3자"다. 사전 조치 없이 의뢰인 비밀이 담긴

원문을 넣는 것은 변호사법 §26�윤리장전상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

민감정보 전과�건강정보�노조가입 등(개인정보보호법 §23)은

형사�노동�의료 사건 문서에 흔히 섞여 있고, 일반

개인정보보다 처리 요건이 엄격하다

판결서 비실명 규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당사자 성명 등 비실명 처리를

요구한다. 실명이 그대로 담긴 문서가 AI를 거쳐 재유통되면 이

규범과 충돌한다

재사용�영구 유출 무료/일반 요금제는 대화 내용이 모델 학습 등에 재사용될 수 있다

— 한 번 들어가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응 원칙: AI에 넣기 전에 이 도구로 로컬에서 비식별화하고, 요금제는 학습 미사용�데이터 보존 최소화

옵션(Enterprise/API 등)을 우선한다.

14.2 이 도구의 비식별화 규칙 (요약)

• 숫자형 고정밀 항목(주민등록번호�계좌�전화�이메일 등, §6)은 정규식 매칭 즉시 기본 자동 처리된다.

• 성명�회사명은 정규식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자동으로 가리지 않고 후보로만 제안하며, 최종
포함 여부는 검수자가 결정한다(§2�§4).

• 원칙: 높은 신뢰도 후보도 내보내기를 막지 않는다(실수 노출만 경고) — 검수를 대신하지 않는다.

14.3 비식별화 정규식의 구조적 한계

정규식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패턴만 본다. 그래서 다음이 원리적으로 어렵다.

1. 맨이름(bare name) 사각지대 — "김민준이 식당에서…"처럼 역할�호칭�번호 등 아무 신호도 옆에

없으면 이름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2. 성+음절이 일반명사와 충돌 — "주소"(주+소), "신한"(성+한), "노동자" 등과 겹쳐 오탐이 많다.

3. 역할어 오파싱 — "대리인: 변호사 어수민"처럼 역할 단어가 연달아 나오면 잘못 짚을 수 있다.

4. 신호어 위장 — 연도�법원명�날짜가 생년월일 등의 신호처럼 보여 엉뚱한 곳을 가릴 수 있다.

5. 실무자 vs 당사자 판단 차이 — 판사�검사�변호사 이름은 판결서 익명화 관행상 기본 제외되지만, AI

입력용으로는 가리고 싶을 수도 있다.

6. 2자 이름은 정밀도를 위해 후순위 — 짧은 이름일수록 일반명사와 구분이 더 어렵다.

7. 줄바꿈에서 오귀속 — 호칭이 다음 줄 첫 단어를 이름으로 잘못 끌어올 수 있다.

8. 동일인 자동 연결 없음 — "홍길동"�"홍 변호사"�"동인" 등 같은 사람의 다른 표기를 도구가 스스로 하나로

묶지 않는다.

9. 기관명은 화이트리스트 범위만 — 관청�단체는 R26이 잡지만(시청�경찰서�위원회�협회�공단 등),

정밀도를 위해 접미어�고유명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라 목록 밖 유형("…공사"�"…연구소"�"…학회" 등)은

미탐일 수 있다. 법원�검찰청명은 직무기관으로 의도적으로 제외한다.

10. 준식별자 조합은 개별로는 문제없어도 조합하면 특정 가능해질 수 있다(§7) — 정규식은 개별 패턴만

보므로 조합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



14.4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

도구가 제공하는 보완 (검수 UI에서 바로 사용)

• "찾기" + "찾은 곳 모두 가리기" — 가릴 단어를 직접 검색해 모든 출현을 하이라이트로 확인하고 한 번에
가린다. §14.3의 ①(맨이름)�⑩(준식별자 조합 — 위험 경고에 뜬 지역�금액 등을 직접 찾아 가림) 한계에

대한 직접적 보완로다.

• "가릴 이름 입력…" 버튼 — 사건 관계자 실명을 알고 있다면 눌러서 입력한다(한 줄에 한 명씩 — 쉼표로
구분해도 된다). 신호(호칭�번호 등)가 전혀 없는 맨이름�2자 이름도 예외 없이 후보로 잡아준다 —

§14.3의 ①�⑥ 한계에 대한 직접적 우회로다.

• "약한 후보까지(노이즈↑)" 체크박스 — 신호 없는 "성+2음절"까지 후보로 넓혀 본다. 오탐이 늘어나므로
검수를 더 꼼꼼히 해야 한다.

• 다중인물 분석의 선택 병합 — 같은 사람의 여러 표기를 사람이 직접 하나로 묶어 ⑧ 한계를 보완한다.

• 재식별 위험 경고 — 준식별자 조합(⑩)을 자동 삭제하지 않는 대신 눈에 띄게 경고해, 검수자가 맥락을 보고
판단하게 한다.

조직�절차 차원의 보완 (도구 밖)

• 업로드 전 ① 이 도구로 1차 비식별화 → ② 사람이 검수 화면에서 확인 → ③ 승인 후 AI 입력의 순서를
생략하지 않는다.

• 사건마다 관계자 실명을 미리 파악해 "가릴 이름 입력…"에 등록해두면 맨이름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든다.

• AI 서비스는 가능하면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요금제/계약(API�Enterprise 등)을 쓰고, 무료�일반 소비자용
채팅에는 원문을 넣지 않는다.

• 매핑테이블(.mapping.json)은 원본 식별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PC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9).

14.5 측정된 탐지 성능 (실측 수치)

버전을 릴리스할 때마다 아래 수치를 실측해 갱신한다. 측정 기준: 합성 골드셋

(문맥 분류 53케이스) + 모의 법률문서 6종. 실제 판결문 기준 보정은 진행 예정이므로

이 수치를 실문서 성능 보증으로 해석하지 말 것 — §2의 책임 원칙이 항상 우선한다.

항목 수치 (v0.4.11, 2026-07-12)

숫자�형식 PII (주민번호�연락처�계좌 등) 정탐 100% � 오탐 0 (모의 판결문 기준, §14.2)

성명 — 엔진 자동 탐지 (신호 있는 이름) recall 87% � 정밀도 100%

성명 — "가릴 이름 입력" 병행 시 recall 100% (맨이름 사각지대 0% → 100%)

기관명 (관청�공공단체, R26) 커버리지 100% � 오탐 0 (모의 문서 기준)

읽는 법:

• 성명 87%의 나머지 13%는 "맨이름" — 문서 어디에도 호칭�직책�번호 신호가 없는

이름으로, 자동 탐지가 원리적으로 못 잡는다(§14.3 ①). **"가릴 이름 입력…"에

관계자 실명을 등록하면 이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 위 표의 100%가 그 측정값이다.

• 정밀도 100% = 잘못 가리는 일(오탐)을 만들지 않는 것을 우선한 설계다.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 같은 법률 명사를 이름 후보로 잘못 제안하던 오탐 유형도

측정으로 찾아 제거했다(2026-07-12, 측정 골드셋 기준). 대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검수 단계와 찾기/이름입력 기능이 받친다.


